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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전달된 글이 있는데 흥미롭다고 생각되어 소개를 합니다.

1970년 대 이전에는 임신한 여성들이 아스피린, 블루 치즈, 튜나 생선 통조림을 먹는 것이 태아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지 못했고 가끔 임산 부가 술을 마시는 것이 태아에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랬지만 지금에 비하여 기형아가 더 태어났었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태어난 간난 아기는 납 성분이 들은 페이트를 칠한 어린이 침대에 눕혀 잠을 재웠지만 잘 자랐습니다.  그 당시의 약병은 어린이들도 열 수 있는 단순한 병 뚜껑을 갖고 있었고 집안의 여러 문이나 찬장에도 어린이들이  열지 못하는 장치가 달려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도 헬멧을 써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운전 하는 자동차를 탈 때에도 유아용 좌석도 없었고 안전 벨트나 에어백도 없었습니다.  픽업 트럭 뒤에 타고 다니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이었고 그 것을 금지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수도 꼭지나 정원수 호스로부터 마셨고 병물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수도물 마시고 죽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컵 케이크, 버터 바른 흰 빵, 설탕물인 쿨에이드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지만 뚣뚱해지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침부터 집 밖으로 나가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어두워질 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찾으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부모님도 아이들도 알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 때 아이들은 지금과 같이 플레이 스테숀, 민텐도, X박스, 비데오 게임등이 없었습니다. 물론 휴대전화도, 피 시 컴퓨터도,  DVD도, 아이 팟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이요? 그런 이름도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기도 했고 앞 니를 잃었지만 아무도 법에 고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10살 되는 생일에 선물로 비비 총을 사주었고 절대로 사람에게 겨누면 큰일 난다는 교훈을 톡톡히 받았기에 아이들이 쏜 비비 총에 맞아 실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서 녹크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곧 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대화를 했습니다.  리틀리그 야구팀에 가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했고 팀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가 법을 어기면 부모들이 당장 보석금을 내고 자녀를 집으로 대려 오지도 않았고 부모는 항상 자녀편보다 법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의 아이들이 성장하여 훌륭한 경영인이 되었고 문제해결사로 자랐으며 비상한 발명가들이 되었습니다.  지난 60년은 혁신과 창의가 폭발적인 세대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자유도 맛보았고 실패도 경험했지만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면서 책임을 배웠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1970년 이 전에 성장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TV에서 심야 토크쇼를 진행했던 제이 레노 (Jay Leno)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것잡을 수 없는 산불, 대형 산 사태, 심한  벼락이 이 나라의 각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조류독감, 테러 공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이 “하나님”을 국기에 대한 선서에서 제거해야 할 시기 입니까?” 지금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와 법률이 속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의도에서 행해지는 입법행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안전 규정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요소는 뭐입니까?  인심이 흉악해지고 물욕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부귀 영달의  욕심이 인간의 이성을 흐려놓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전북의 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50여 가구가 사이 좋게 살던 저의 마을에는 집집 마다 살구 나무가 있었습니다. 살구가 익으면 우리는 아무 집에라도 들어가서 맛잇는 살구를 몇 개씩 따먹었습니다. 그랬다고 집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축출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찾아와서 하룻 밤 재워 달라고 하면 의례히 사랑방에 재워주고 식사를 대접 주었습니다.  “납치” 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강간”, “강도” 같은 끔칙한 범죄는 1년에  전국적으로 한 두건 있을 정도이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서로 어울려 선하게 살던 어린 시절을 동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끝
